
2009년 9월 18일 (금) 21차 천국성령 운동 때 정바울 목사님이 대독하실 계시글

<계시자 통하여 예수님의 심정과 방향에 대해 주신 계시글>

깨어있으라. 준비하고 예비하라. 그리고 정결히 하여라. 전도하여라. 내 심정받고 나를 전하라. 좋은 사람도 소개시켜 주

면 감사하지 않터냐. 좋은 나 예수, 나의 아버지 하나님, 나의 어머니 성령님을 모든 이에게 소개하라. 왜? 나 소개하기 

창피하냐. 왜 두려워하느냐? 너희는 강자이니라. 두려워 말라. 내가 함께하리라. 

10만을 이루라. 10만을 모아 내게 부르짖으라. 내 아버지의 마음을 뒤흔들어 주라. 벅차오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. 

사랑이 큰 자, 기대가 컸기에 실망이 컸던 것이다. 내 아버지가 너희 인간과 지구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. 헤아

릴 수 없다. 이 지구촌을 다 통 털어 그 말을 표현할 그 단어가 없구나. 영으로만 가능하지. 영으로만 느낄 수 있지. 

10만을 두려워 하는 자, 벌써 낙심하는 자는 나 예수의 역사를 인정치 않는 자다. 나를 무시하는 자다. 할 수 있다. 내

가 함께 하고 도와주리라.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라. 준비된 자 분명히 있다. 실력을 갖추고 그들을 맞게 하

라. 내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라. 내가 진정 원하는 바니라. 

의무감으로 일로 공적으로 전도하지 말아라. 오직 나의 심정을 갖고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해야 한다. 그래야 

내가 함께 할 수 있다.

나를 편하게 해주는 자, 옆에 함께 하는 것이다. 오직 사랑, 오직 사랑, 오직 사랑이다.

너희들과 내 앞엔 오직 사랑이다. 나를 사랑하며 그 생명들을 사랑하며 전도하여라. 

사랑하는 내 신부들이여, 사랑한다. 정말로 사랑한다. 그러니 내가 기대하고 기대한다. 약속한다. 10만 대군이 내게 나

와 온다면 심판을 감해 주리라. 내 아버지가 내게 약속하셨다.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약속이다. 전지전능한 나 예수

가 너희를 통해 더욱 역사하리라. 분명 너희를 통해 나아가리라.

<9/25,26 서울 집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>

나는 이 서울에 목숨을 거노라. 내가 진정 너희에게 비노라. 내가 진정 너희에게 기도하노라. 하나되라. 그리고 절대 하

나되라. 절대 내가 한다. 두려워하지 말라.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. 내가 하는 것이다. 예전의 방식으로 안 된다. 새롭

게 하라 하지 않았느냐. 너희 생각 주관 사고 다 버리고 오직 나만 붙들라. 예수만 붙들라. 너희로 나 눈물 짖게 하지 

말고 기쁨의 눈물을 짖게 해다오.


